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강대진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고대에 가장 유명했던 비극’이다. 이 작품이 이토록 

유명해진 것은 대체로 아리스토텔레스 덕분이다. 그가 <시학>에서 이 작품을 비극의 대표

로 놓았던 것이다.

‘사태 한가운데’서 시작하다

현대에도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은 꽤 유명한데, 이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와 그가 발

명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때문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사람’이다. 자, 이 기본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비극 작품을 만들 것인가? 소포클레스

가 극을 시작하는 시점은 핵심적인 두 사건이 일어나고도 한참 지난 때다. 그러면 두 중요 

사건은 어떻게 무대에 올릴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이야기를 한편의 수사

극, 하나의 수수께끼 극으로 만들었다. 

테바이 도시에 갑자기 역병이 닥친다. 사람과 짐승, 땅이 함께 죽어간다. 사람들은 국왕

에게 몰려가 도움을 청한다. 왕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낸 사람, 지혜롭기로 명성 높

은 오이디푸스다. 그는 기민하다. 백성들이 요구하기 전에 벌써 처남 크레온을 델포이에 보

내어 아폴론께 해결책을 물었던 것이다. 크레온은 신께서, 전왕 라이오스의 살해범을 찾아 

추방하라는 명을 내리셨다고 전한다. 오이디푸스는 수사에 착수한다.

변해가는 질문

이제 수수께끼 풀이 시작이다. 첫 단계의 질문은 ‘왕을 죽인 자는 누구인가’이다. 아무 

단서도 없으므로, 우선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에게 도움을 청한다. 하지만 늦게야 나타

난 예언자는 조언을 거부한다. 그를 달래다 못해 오이디푸스가 화를 내고 폭언을 퍼붓자, 

예언자 역시 노하여 오이디푸스가 바로 범인이라고 지목한다. 정말 대담한 기법이다. 이제 

작품이 겨우 1/3 정도 진행된 시점에 벌써 범인을 밝혔으니, 어떻게 진행하려는 것일까?

여기서 질문은 다른 것으로 바뀐다. ‘내가 그 살인자인가?’ 물론 오이디푸스는 그런 질

문 자체를 거부한다. 대신 그의 기민하고 명석한 두뇌는 일련의 사건 전개 뒤에서 정치적 

의혹을 잡아낸다. 그가 보기에 라이오스는 정치적 음모의 희생자고, 범인은 테이레시아스와 

공모한 크레온이다. 그들은 이전 왕을 죽이고, 이제는 그 죄를 뒤집어 씌워 자기까지 제거

하려는 것이다. 

크레온이 달려와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 소란에 왕비 이오카스테가 나온다. 그녀는 이 

모든 분란이 예언자의 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는, 예언은 믿을 가치가 없다고 선언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내세운다. 자신과 라이오스 사이에 난 아이가 부모를 죽이

리라는 신탁이 있어서, 아이를 산에 갖다 버려 죽게 했으나, 라이오스는 엉뚱하게 델포이로 

가는 삼거리에서 도적들에게 죽었다는 것이다.

오이디푸스는 여기서 ‘삼거리’라는 단어에 놀라고 흔들린다. 그는 삼거리에서 어떤 노인 

일행을 죽인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라이오스가 언제 죽었는지, 일행은 몇이었는지, 그의 

용모와 나이는 어떠했는지 확인한다. 그러고는 자신의 과거를 자세히 들려준다. 코린토스에

서 보낸 어린 시절, 자기 부모님에 대해 의혹을 품게 된 일, 델포이에서 이상한 신탁을 받

은 것, 그리고 삼거리의 폭력 사건. 이미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지만, 두 사람은 자기들이 



함께 얽힌 이 문제에 대해 작품 내 어디선가는 얘기를 나눠야만 한다. 소포클레스는 작품의 

중심 부분에 그 대화를 배치했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오이디푸스의 인생의 핵심과 마주친

다. 어쩌면 크레온과 테이레시아스는 거기 닿기 위한 수단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누구인가

한데 라이오스 피살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오이디푸스는 그를 불러

서 정말로 라이오스가 ‘도적들’에게 살해되었는지 묻기를 원한다. 가해자가 정말로 여럿이라

면 오이디푸스는 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증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사이, 코린토스

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온다. 그곳 왕, ‘오이디푸스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오이디푸스가 그곳

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신탁의 나머지 부분을 두려워하여, ‘고향’

으로 돌아가기를 꺼린다. 코린토스 사람이 나서서 걱정 말라고 달랜다. 코린토스의 왕비는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사실은 자기가 어린 오이디푸스를 테바이의 목자에게서 받아 왕에

게 건네주었다고. 

오이디푸스는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하고자 그 목자를 만나보려 한다. 이제 자기 

진짜 부모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한데 공교롭게도 그 목자는 라이오스 피살 현장에서 유

일하게 살아 돌아왔다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대목에서 이오카스테는 모든 사실을 알아챈

다. 그녀는 오이디푸스의 추적을 만류한다. 하지만 그를 막을 수 없다. 그는 기필코 모든 진

실을 알아내려 한다. 이제 그의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이다.

드디어 그 목자가 도착한다. 어린아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는 대답을 한사코 회피한

다. 그가 사실을 털어놓은 것은 고문의 위협을 받고서였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오

이디푸스는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사람’이

다. 그는 집 안으로 뛰어든다. 이오카스테를 찾는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목매달아 죽었다. 

그는 그녀의 브로치를 뽑아 자기 눈을 찌른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고. 

오이디푸스는 인간의 대표다

우리는 오이디푸스의 운명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것인가? 죄는 언젠가 벌을 받는다는 

것?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죄가 없다. 부친 살해는 사실 정당방위였고, 어머니와의 결혼은 

모르고서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래서 합창단도, 모든 사실이 밝혀졌을 때, 오이디푸스 개인

의 잘못을 비난하지 않고 그저 인간의 운명에 대해 탄식한다. 오이디푸스는 인간들의 대표

이다. 그가 마주친 새로운 수수께끼의 답은 어쩌면 옛날 스핑크스 때와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다, 끝없이 계산하지만 파멸을 면치 못하는 인간.

그러면 이 작품은 운명극인가? 인간의 운명은 신들이 정해놓은 대로 흘러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신은 인간의 앞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언할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눈 찌른 뒤에 오이디푸스가 하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눈을 찌른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실제로 이 작품에서 모든 일은 인간들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진행된다. 별 의미 없어 보이

는 구절 하나를 보자. 코린토스 사자는, 자기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상을 받을 수 있지 않

을까 생각해서 찾아왔다고 말한다. 그 사람은 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 이득이 생길 듯한 곳

을 찾아서 제 발로 간 것이다.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인간의 운명을 이룬다.

이 작품은, 우리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 인간의 지식이란 것이 얼마나 한정된 

것인지 보여준다. 그래서 이성만능주의에 대한 경고가 된다. 인간은 신과 세계 앞에 겸손해

야 한다. 그러면 늘 신의 뜻을 물으려는 사려 깊은 크레온이 우리의 모범인가? 그럴지도 모



른다. 하지만 독자들은 왠지 오이디푸스에게 끌리게 된다. 그에게는 크레온에게선 찾을 수 

없는 내면의 불길이 있다. 무엇보다도 앎에 향한 굳은 의지가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저항

을 물리치고 진실을 밝혀낸다. 그것으로 해서 자신이 파멸한다 해도 그는 알고자 한다. 그 

강력한 힘은 작품 후반에 다시 나타난다. 그가 눈을 찌른 다음에 작품은 바로 끝나지 않는

다. 그는 딸들을 안고 슬퍼하고, 크레온에겐 자기를 얼른 추방해달라고 간청한다. 현대 독자

가 보기엔 지루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라. 오이디푸스는 상대에게서 계속 원하는 것을 얻어

내고 있다. 그는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흠과 한계를 가진 인간이지만, 삶이 무가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기력할 이유도 없다.

시대를 뛰어넘는 걸작이다. 독자들을 매료하는 여러 특징들이 있다. 아이러니들, 튼튼하

게 짜인 구조, 사건 진행에 긴밀하게 맞물린 합창, 너무나도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들. 지면

이 모자라 다루지 못한다. 직접 읽으시라고, 가능하면 소리 내어 읽으라고 권할 수밖에 없

다.


